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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애드가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라온 120억건의 빅데이터를 통해 ‘워라

밸’, ‘가심비’, ‘모어모바일’, ‘관태기’ 등 밀레니얼 세대를 대변

하는 4개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과 사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

라밸’(Work&LifeBalance)이 소셜미디어 상에 눈에 띄게 등

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이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 폭

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회사(직장) 생활’과 관련된 연

관어 상위권을 과거에는 ‘업무, 스트레스, 능력, 동료’가 차지

했으나, 최근에는 ‘소통, 퇴근, 주말, 휴가’처럼 직장 내 소통

이나 업무 외 자신을 위한 시간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춰 ‘워라밸’이 SNS 이용에 활발한 밀레니얼 세

대들의 행동 패턴으로 확실히 자리 잡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대비 ‘마음의 만족’을 의미하는 신조어인 ‘가심비’가 

2017년 하반기부터 ‘가성비’ 언급량을 넘어서며 중요한 소

비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은 것도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각종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사회 속에서, 기업들

은 제품 안전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전략

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스타그램의 언급량은 2015년 대비 3.5배 이상 늘었고, 

단순화된 해시태그와 앱 자체 사진 보정 기능을 통해 순간

의 감성과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인증샷’, 

‘허세샷’, ‘먹부림’, ‘인생샷’ 등의 언급량 연도별 추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전통적 관계에서 받는 ‘상처, 스트레스, 고통, 부담, 

갈등’으로 인해 ‘관태기’(‘관계’와 ‘권태기’의 합성어)를 느끼

는 경우들이 늘어나면서, 빅데이터상 ‘관계끊기, 혼자놀기’ 

언급량은 2014년부터 급증하는 추세인 반면, ‘관계맺기, 유

대관계’ 관련 언급량은 2009년 대비 큰 변화가 없는 것으

로 조사됐다. 또한 관계에 대한 감성 연관어 분석 결과에

서도 긍정의 감정은 변화가 없는 반면, 부정에 대한 감정은 

2009년 29.1%에서 2017년 32.0%로 증가했다.

HS애드 관계자는 “저성장 기조로 인해 생애주기 지연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이들은 기존 세대와는 다른 

소비 행태를 보인다”며 “새로운 소비권력인 이들 세대의 소

비 감성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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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본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표> 밀레니얼 세대 타임라인

아침이.
너무 별루여서 시발비용으로

푸딩을. 샀다...
분노가 좀 가라앉는다.

가성비

점심 먹는 시간 만큼은 혼자였
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각자 
혼자 먹어도 되잖아? 아냐?

거의 매일 하루종일 보는 얼굴
마주하고 같은 얘기하고

또 하고 좀 징글징글 하잖아? 

혼자

퇴근 후 스트레스 풀러 간
쇼핑후기...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니 퇴근하자 마자

코슷코 달려와서 이걸루
스트레스 푸네요.

워라벨

아이돌 덕후들이 덕질하면
빠수니에 한심한 사람ㅋㅋㅋ
취향존중은 미덕이 아니고

상식이고 필수라고 캠페인이
라도 벌이고 싶네.

존중

#직딩 #직딩스타그램

#휴가 #여행

#여행스타그램 #혼자

#일본 #훗카이도

#삿포로 #YOLO

혼자

별다방커피 너무 비쌈 ㅠㅡㅠ
지에스 내려마시는 커피가

가성비 짱임

가성비

인천공항 실시간이요.
카우터 오픈 전인데

줄 선 사람이 많고 4번 출국장 
줄은 전문식당가 앞까지

서있네요.

공유

퇴근시간이네요.
드디어 퇴근하는구나!!

기다리고 기다린
금요일의 퇴근시간, 불금!!!

워라벨

인스타에서 이거 보고
너무 예뻐서 맴 속에 
찜해뒀다가 해시태그

검색했당 

모바일

구글맵과 우버 아니였으면
이번 여행 어떻게 다녔을까 

싶다.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도 
분명히 해외여행 다녔는데

어떻게 다녔던 건지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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